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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광역교통기금이 
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보도 내용 (머니투데이, 11.15) >
◈ “교통지옥” 신도시 30조 광역교통기금 무산됐다.

ㅇ 신도시 ‘교통난’ 해소를 위해 검토했던 ‘광역교통대책기금’이 정부 부처

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무산
ㅇ ‘광역교통기금’ 무산으로 신도시 등 교통난 해결이 더 어려워질 듯

□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광역교통기금이 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

사실과 다릅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신도시 

등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에 대한 관리‧
감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, 구체적인 방안은 

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

 ㅇ 아울러,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조기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

검토하는 등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

마련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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